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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터키 아나톨리아 북동부 에르주름에 있는 아타투르크 대학교는 유

라시아 실크로드 대학 컨소시엄(ESRUC)의 후원을 받아 ‘이스트 아나톨리아-사우스 

코카서스 문화’ 주제의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세계 120여 개 교육기관에서 온 

학자, 전문가, 관계자들이 모여 이 지역의 문화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문화적 자산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고학과 미술사, 역사를 포함해서 이 지역 인문학 관련 영

역과 주제가 총동원되었고, 동양과 서양, 고대와 중세를 총망라한 엄선된 75개의 다

양한 주제발표가 이루어졌으며,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그리고 그 결과물을 집대

성한 것이 바로 이 두 권의 책인데, 제1권에는 금석병용시대(金石倂用時代)와 청동

기시대 관련 논문, 제2권에는 철기시대와 중세의 논문이 다수 수록되어 있다.

남부 카프카스 산맥은 역사적·문화적·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풍부한 사회

경제적인 자원과 인문학적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회과학 분야

와 고고학 영역의 주 연구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이렇게 풍부한 물적·문화적 잠재력

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북서부 이란, 그리고 북동 

터키 지역에 대한 연구는 불충분하다. 더군다나 메소포타미아나 지중해 문명권에 

비하면 이 지역은 발굴도, 개척도, 개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맥락에서 

동부 아나톨리아와 남부 카프카스는 분명 잠재력이 있는 곳이다. 따라서 대회가 끝

나면 이론적이고 학술적인 결과물을 기반으로 이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발굴과 개

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서는 기술의 개발에 의

한 문화의 파괴를 인류 최고의 적 내지 위협적인 요소로 본다. 


